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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influence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and marriage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Healthy couple relationship' lesson plan 

developed by the author was executed in two high schools for eight weeks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3, 2018 from which

the effect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has been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performance, which is a part of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 high school, the paired t-test of pre-/post-test comparison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s of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relationship formation

performance'. For Sejong City campus-type joint curriculum group, where Wilcoxson signed-rank test was applied due to small 

sample size, showed that the overall scores as well as all the subsections of ‘relationship formation performance’ (i.e., ‘communication’,

‘self-understanding’, ‘conflict resolution’, and ‘empathy’) have improved,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rriage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marriage values render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hange,

while in campus-type joint curriculum in Sejong City,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cted.

In conclusion, the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can help high school students build positive values by cultivating 

their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e’, which is a part of the competencies listed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als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marriage, by acquiring knowledge and skills to build healthy couple relationships, and learning 

to implement the knowledge and skills in their own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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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태어나

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

며 그 중에서도 가장 토대가 되는 관계는 가족을 통해 이루어

진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아동 학대와 유기, 이혼, 

폭력, 성관련 범죄와 청소년 미혼모 등 가족을 둘러싼 문제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유증도 커지면서 가정과 사

회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예방책과 사후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련 문제들은 줄어들

지 않고 있으며 그 양상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개인

의 역할이나 신념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가치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한 해 혼인 건수는 257,600건이었으며, 

이혼 건수는 약 108,700건이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KOSIS], 2019). 아직까지 결혼과 이혼은 우리 인생에

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2017년 통계를 

이혼 사유별로 살펴봤을 때, 전체 이혼 약 106,000여건에서 경

제문제 10,740여건을 제외하면 성격차이(약 46,000건, 43.4%), 

가족 간 불화(약 7,500건, 7.1%), 정신적/육체적 학대(약 3,800

건, 3.6%), 배우자 부정(약 7,500건, 7.1%) 등 61% 정도가 부부

갈등과 관련이 있었다(KOSIS, 2017). 이는 결혼 이전부터 이

미 문제의 소지가 있었거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담 및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과거 가족의 안정과 번영 유지를 목

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결혼에서 부부중심적인 결혼생활로 변

화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우애적 

결혼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Choi, 2009). 평등주의와 개인주의

에 기초하여 상호애정으로 결합된 우애적 가족은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제도적 결혼은 

배우자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우애

적 결혼은 평등, 상호간의 친밀감, 애정을 강조함으로써 의사

소통 기술, 문제해결 기술, 갈등해결 기술과 같은 특정한 대인

관계 기술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Park, M. G. & Kim, 

D. S., 1997). 따라서 우애적 가족은 제도적 가족 하에서 크게 

필요치 않았던 능숙한 대인관계의 운영에 관계된 의사소통기

술, 문제해결기술, 갈등해결기술 등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

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는 현재의 생활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커플관계교육, 부부관계교

육, 부모준비교육과 같은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

도 가족생활의 첫 시작인 커플관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청소년의 커플관계형성은 심리적⋅신체적 발달 단계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커플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

시켜 나감으로써 자아중심성을 극복하고 유능성과 사회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Lee & Kwak, 2016). 또한, 친밀한 관

계 형성이라는 과업의 성취 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

술 함양으로 미래의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Sears, Byers, Whelan, & Saint-Pierre, 2006, as cited 

in Lee, 2018. p. 153).

성이 개방화되고 이성교제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커플 간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

며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

만을 부각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형성에서 왜곡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커플관계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

한 결혼 가치관과 커플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배우

자 선택과 결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

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4-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결혼 및 

관계 교육(HMRE: Healthy Marriage & Relationship Education)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수행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7). 특히 미국 조지아주의 12-18세 청소년

들 1,657명을 대상으로 ‘관계 스마트 플러스(RS+; Relationship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고등학생의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131

Smarts Plus)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평가한 결과, 청소년들은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결혼에 대해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안정된 

결혼 생활과 가족형성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

다고 하였다(Futris, Sutton, & Richardson, 2013). 이와 같은 사

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커플관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정과 교육과정을 통해 2차 교육

과정 시기부터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결혼’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2).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도 ‘기술⋅가정’, ‘가정과학’ 과목에서 커플관계교육의 내

용을 다루고 있으나 수업 시수가 부족하여 교육적 효과를 보

기 어렵거나, 가정 교과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의 고등학생들

은 커플관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고등학

교 선택과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혼을 대상으로 한 커플관계교육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

분 예비부부, 성인 커플 등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단계에서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

나 실시한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간

의 갈등해결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

구(Yoon, 2016)와 중학생을 위한 웹활용 데이트폭력 예방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Jung, 2012)가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타

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을 기반으로 행복한 가족 관계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이

끌어가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

러주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전 생애에 걸쳐 기술

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반성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고 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 건강

한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형성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관계형성능력과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으로써 가정과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건강한 커플관계’를 가정과 선택과목으로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커플관계교육의 의미와 목적

커플관계교육(CRE : couples relationship education)이란 부

부관계를 포함하여 커플관계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제공하는 구조화된 교육을 의미한다(Halford, Markman, & 

Stanley, 2008, as cited in Park, Lee, & Lee, 2018, p. 82). 커플관

계교육은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협의의 

커플관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진 커플들을 대상

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Park & Kim, 1997)을 의미하고, 광의의 커플관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 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결혼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Kevin, 1982, as cited in Kim, 1990, 

p. 9)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커

플관계교육을 구체적인 결혼 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커플 관계 형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으로 한정하

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커플관계교육은 초기에는 치료적이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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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인 관점에서 결혼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

되었으나 점차 교육적인 면을 강화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기르고 개인과 가족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예방적인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다(Yu & Park, 2019).

Lee, Choi, Seo와 Chi(2004)는 커플관계교육을 생애적 과업

의 ‘성공적인 첫 단추 끼우기’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으로는 적응하고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

면서 가정형성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어 가족을 통한 

가치관의 전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의 

첫 시작인 커플관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Kim K. Y.(1997)은 예비부부들을 위한 커플관계교육의 목

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과 창조적

인 갈등해결의 습득, 스트레스 가능 영역에 대한 대비, 인간으

로서의 성숙 등을 제시하였다. Lee와 Lee(2015)는 대학생들이 

이성과의 사귐, 배우자선택과 결혼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

으며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

혼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결혼을 한 후에도 건강한 결혼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Ko와 Chun(2015)

도 일부 대학에서 결혼과 가족 혹은 결혼과 성관련 교육과정

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교양 선택과목으로 최소의 학생

들만 선택하여 수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결혼을 

앞둔 에코세대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

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커

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여학생들의 이성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Yoon, 2016)와 예비

부모교육에서 커플관계교육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Noh, 2017; Yoon, 2016)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학교와 종교기관 등에서 관계

의 성공 요인, 배우자 선택, 결혼, 이혼, 미혼모 등의 사회적 

결과, 가족생활과 사랑의 기술, 성격 발달, 성적 절제 등 다양

한 내용의 커플관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Chung, 2016) 실

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커플

관계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건강한 커플관계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단기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하여

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생애적 관점에서 

커플관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결혼은 인류역사에서 

가족을 이루는 보편적인 수단이며 개인의 삶에서 인생만족도

를 결정하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므로 결혼적령기에 도달하

기 전의 연령층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가까

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커플관계와 결혼생활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에는 성인이 되는 대학생 시기에 본격

적인 이성교제가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성교제의 시작 연

령이 낮아지고 있고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성간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사랑, 결혼 등의 현실적인 커플관계교육이 성인기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친

밀한 관계를 발달시켜야 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청소년기

에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의 개입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인한 

후유증과 가족 및 사회적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2. 커플관계교육의 내용과 효과

커플관계교육의 교육내용을 보면, 결혼관계 발달을 위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같은 개인 상호적인 기술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으로 의사소

통, 성생활, 결혼에 대한 헌신, 원가족, 재정관리기술, 갈등해

결, 자기이해, 역할기대 등이 일반적이다(Korea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2011). Park, Lee와 Lee(2018)의 연구에서 

분석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된 총 193회기 중 회기별로 다루어

진 주제는 ‘갈등해결과 의사소통’이 가장 많았고(41회기, 

21.2%), ‘관계 성장을 위한 개인적 자원(27회기, 14.0%)’, ‘관계

의 시작(21회기, 10.9%)’, ‘커플관계의 중요성 인식(20회기, 

10.4%)’, ‘평등적 역할(15회기, 7.8%)’, ‘커플의 성(15회기, 

7.8%)’, ‘원가족과 친족, 친구(10회기, 5.2%)’, ‘재정관리(6회

기, 3.1%)’의 순이었다.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부분 의사소통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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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커플관계에서 주된 과업은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건강한 커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통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나 관계형성능력의 미숙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원만

하게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

기의 미숙한 관계 형성은 이후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계형성능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13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가족정책기초연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를 보면, 의사소통 및 갈등해

결 관련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7편(Baik, Seo & Shin, 2003; 

Jung, O. B., Kim, K. E. & Park, Y. J., 2005; Kim K. Y., 1997; 

Kwon & Chae, 2000; Lee, 2008; Park & Kim, 1997; Park & 

Lim, 2009)이었고, 성역할 태도 관련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6편(Jung & Kim, 1997; Kwon & Chae, 2000; Lee & Kim, 2007; 

Lee, 2003; Park & Lim, 2009; Son & Kim, 2005), 관계만족도, 

적응 및 친밀감 등 전반적인 커플관계 관련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4편(Jung, 2005; Kim & Jung, 2001; Kim, K. Y., 1997; 

Kim, 2010)이었다.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 커플관

계교육에 참여한 예비부부가 그렇지 않은 예비부부에 비해 

관계향상, 갈등해결, 성에 대한 태도, 평등한 역할이 향상(Park 

& Kim. 1997)되었고,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Jung, 2004). 

대학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로 결혼

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역할관을 사전⋅사후로 비교

한 결과(Ko & Chun, 2015; Lee & Chun, 2004), Lee와 Chun(2004)

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선택적인 결혼관, 개방적인 가족관, 

현실적인 사랑관을, 여학생은 필수적인 결혼관, 덜 개방적인 

가족관, 낭만적인 사랑관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Ko

와 Chun(2015)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결혼관, 현실적 사랑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커

플관계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Kim, Park과 Goo(2006)의 연구

에서는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대학생 집단에서 커플관계교

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고, 남자 대학생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Kim, 1997)에서 남성의 프로그램 

참여가 부족하며 의사소통기술 훈련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

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

도 Carroll과 Doherty(2003)는 총 23편(1971-2001)의 커플관계

교육 연구를 고찰하여 7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커플관계교육

은 대인관계기술과 관계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총 28편

(1975-2007)의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Fawcett 등(2010)도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커플관계교육의 효과성은 커플인 경우 의사소

통 및 갈등해결 관련 변수, 성역할 태도 관련 변수, 관계만족도, 

적응 및 친밀감 등 전반적인 커플관계 관련 변수로 나누어지

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결혼관, 배우자관, 사랑

관 등의 미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아직 파트

너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자기인식 및 이해를 토대로 관계형성능력의 함양을 위한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커플관계교육이 미래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2015 가정과 교육과정과 관계형성능력

가정과교육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개인과 가

족이 가정생활 속 직면하는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 도덕적 판

단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이들을 

통해 행복한 가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과 사명

으로 한다. 이러한 가정과교육의 목적과 사명은 Brown과 

Paolucci(1979)가 미국가정학회에서 제창한 가정학의 사명에

서 확인 할 수 있는데, Brown과 Paolucci(1979)에 의하면 가정

학의 사명과 목적은 가족으로 하여금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근거한 세 가지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함으로

써 가족 구성원의 성숙한 자아형성을 돕고, 나아가 가족을 

둘러싼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명과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Noh, 2017).

2015 기술⋅가정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

에서 고등학교 기술⋅가정과의 ‘가정생활’ 분야는 최근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사회, 다문화사회로의 급변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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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는 가족의 역기능적 현상과 자연 재해,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요구가 증대

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가정과교육이 ‘개인과 가족이 전 생

애에서 직면하게 될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하

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

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즉, 가족을 형성

하고, 부모됨과 자녀 돌보기를 통해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인간 발달과 가족’, 우리나라 전통 가정생활 문화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과 세계화 방안을 제안하

며, 가정생활 문화의 주체로서의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

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정생활과 안전’, 가족생활과 직업 

생활을 균형 있게 설계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함으

로써 조화롭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자원 관리와 

자립’을 통해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

능력의 교과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교과 역량 중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성능력’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관계형성능력’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으로서 공동체 감수

성을 키워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

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커플관계는 미혼의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수반하는 관계이다. 건강한 커플관계를 위해서

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개

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

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신념, 경험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에 대한 커플

관계교육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계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의사결정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청소년인 고등

학생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자립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가정과교육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커플관계교육을 통해 관계형성능력

을 기르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장려하

고 지원해야 할 중대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2000년 이후 ‘가족과 인간 발달’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살핀 연구에서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과흥미도와 관심도, 내용 이해 등의 수업만족도(Han, 2009; 

Jung, Kim & Park, 2005; Park, 2009)와 창의성(Jung, Kim & 

Park, 2005; Lee, 2014),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자아인식, 배려와 나눔, 사회성 등(Kang, 2017; 

Kim, 2009; Lee, 2009; Paik, 2015; Park, 2018; Yu, 2012)의 인성

요소를 교육과정의 효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인성 요소들은 가정교과의 ‘관계형성능력’과 관련

이 있지만 가정과교육의 효과로서 가정교과의 핵심 역량이 

향상되는지를 살핀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

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실행으로 가정교과의 교과역량인 ‘관

계형성능력’ 이 함양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을 실행한 후 관계형성능력과 결혼가

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개발한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

관계’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 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였다.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전과 후에 각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은 <Table 2>와 같이 2개의 대

단원과 8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과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여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3시간 블록 수업 8회에 해당하는 24차시 

분의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자와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및 참고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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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과 수업을 3시간 블록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시간도 

부족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선택하거나 시간을 

줄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고등학교 가정과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개 장소(A, B)에서 실행하였

다. 그 이유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가정교과 선택과

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발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

은 24차시로 구성되어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 

실행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충청북도에 소재한 

S고등학교에서 1인의 가정과 교사가 한 주제 당 2시간으로 

수업 활동을 줄여 16차시로 축소하여 실행하였다. 한편 8회 

24차시에 걸쳐 이 교육과정을 모두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

가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 고등

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와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고,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실

행하였다.

교육과정의 실행은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간

에 명절연휴, 1차 지필평가 기간 등으로 제외되는 기간을 빼고 

8주간 진행되었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충청북도 S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91명과 

세종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건강한 관계와 사랑의 심리학’ 

Title Author publisher Year Effect

1

‘청소년의 힘 북돋우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연구: 

창의적 사고를 통한 중학교 기술ㆍ가정 교과의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 학습

정옥분

김경은

박연정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
2005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창의성

2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부모됨' 영역의 교수ㆍ학습 과정

안 개발 및 적용: 실천적 추론 수업 중심으로
박수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부모됨의 동기, 

준비, 역할

3

동기 유발 전략을 적용한 가정과 ARCS 교수ㆍ학습 과

정안 개발: 중학교 1학년 기술ㆍ가정 '청소년의 성과 친

구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한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학생들의 동기 수준,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

4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는 교수ㆍ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 

중학교 1학년 기술ㆍ가정교과 '자아정체감 발달' 영역을 중

심으로

이현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자아정체감

5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실천적 문제 중심의 중학교 가

정과 교수ㆍ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중학교 기술ㆍ가

정 교과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셀프리더십

6

기술ㆍ가정 교과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교수ㆍ학습 과정안 개

발 및 효과 검증: 중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

복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유지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7
중학교 기술ㆍ가정 교과 ‘가족복지서비스’ 영역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활용한 교수ㆍ학습과정안 개발과 적용
이보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창의적 문제해결

8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가정과 교수ㆍ학습 과정안 개

발과 평가: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백민경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5

자아인식, 

배려와 나눔 인식, 

배려와 나눔 실천

9

ARCS 동기유발 전략을 적용한 인성교육 교수ㆍ학습 

과정안 개발 및 평가: 중학교 기술ㆍ가정‘가족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강지민 전남대학교 2017

인성의 하위 항목 (성실, 

배려⋅소통, 책임,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10
중학교 자유학기의 가정교과 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박선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8

인성

(사회성, 정체성)

Table 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in the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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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수강한 1학년 학생 7명(여)이다. 편의상 전자를 A, 후

자를 B로 표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두 그룹으로 구성한 것은 

24차시로 개발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을 ‘기술⋅가정’ 

시간을 활용하여 16차시로 실행한 효과와 공동교육과정에서 

unit theme content element objective

1 단원

낭만적인 

관계 

이해하기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이해와 

미래지향

� 자존감 향상

� 건강한 자아상 확립

1. 관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여 건강한 관계를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2. 주위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한다.

3. 성숙의 의미를 알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분석한다.

사랑의 기술

� 성지식 및 성적 이해

� 정서적 친밀감

�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 

및 유지 방법

1.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요소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안다.

2. 낭만적 관계의 본질인 친밀함과 사랑의 의미를 구분한다.

3. 열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성숙한 

사랑의 실현의지를 가진다.

건강한 

관계의 

조건

� 건강한 이성교제 전략

1.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2.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자신의 관계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위해 젠더감수성을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

헤어짐과 

데이트 

폭력

�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

� 성역할과 역할분담

1.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헤어짐에 대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안전한 이별의 시기와 방법을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3. 데이트 폭력의 원인과 영향, 예방법을 알 수 있다.

4. 폭력적인 관계의 징후를 알고, 대처할 수 있다.

2 단원

건강한 

커플관계를 

위한 

토대 

만들기

관계를 

강화하는 

의사소통 1

� 대인관계

� 성장배경과 가정배경 이해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1. 나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 방법이 관계에 미치는 영양을 알 수 있다.

3.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자신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관계를 

강화하는 

의사소통 2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1. ‘공감과 경청’의 방법과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2. 효과적인 공감과 경청의 방법을 실제 대화에 적용할 수 있다.

3.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을 실제 대화에 적용할 수 있다.

관계를 

강화하는 

갈등 관리

�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기조절

� 갈등해결 기술

1.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갈등 이면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3. 갈등해결단계에 따라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

언젠가 

행복한 결혼을 

위한 가능성 

높이기

� 배우자선택

� 바람직한 결혼 태도 

정립

1.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방법을 알고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다.

2. 행복한 부부의 특징을 분석하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3. 결혼이 주는 혜택을 알고, 미래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Table 2. Composition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curriculum

실행대상

특성

A B

S고등학교 세종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수강생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유형 공립 고등학교(여학교)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강좌

참여 학생 수 1학년 4개 반 91명(여) 1개 강좌 2개 학교 1학년 7명(여)

수업 실행 차시 8주 16차시 8주 24차시

지도교사의 인적 사항

교육경력 29년(여)

가정교육학 박사

고등학교 경력 19년

중학교 경력 10년

교육경력 26년(여)

본 연구자

고등학교 경력 9년

중학교 경력 17년

Table 3. The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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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시로 실행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의 개설 과목명이 본 연구와 다른 이

유는 과목 개설시 학생들이 ‘사랑’,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들

어가면 신청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장소가 세종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지리적

으로 부담을 느껴 수강 신청률이 낮았다. 또한, 교육청에서 

강좌를 개설한 장소가 여고이다 보니 수강생 모두 여학생이었

다. 이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대비하여 전공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선택으로 신청하여 

수업 참여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두 그룹의 연구대상자는 전체 98명으로 모두 

여학생이다. 이성 교제 경험이 없었던 경우는 A가 69.2%, B가 

85.7%로 최근 초⋅중⋅고생 총 1만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실제 63.4%의 학생들이 이성 교제 경험이 있고 

36.6%의 학생들만이 없다고 답한(News2day, 2018. 2.7) 것과 

비교해 볼 때, A, B 두 그룹 모두 이성교제 경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성교제 경험 비율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A학생들

은 여자 고등학교이고 출신 중학교도 여자중학교의 출신 비중

이 높았고, B학생들도 7명 중 5명이 여고에 다니고 있으며 

5명 모두 여중을 졸업하여 이성과 만날 기회가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

다. 이성교제 기간도 A는 이성교제 경험 학생의 60.7%가 6개

월 미만이고 B는 100%가 6개월 미만으로 짧았다.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4>와 같다.

3. 측정도구

가. 관계형성능력

관계형성능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과 역

량으로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내용을 기초로 관련 선행 연구 중 Song(2008), Kim(2015), 

Jeon & Kwon(2012), Park(2017), Paik(2015)이 사용한 도구를 

참고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인 공

동체 감수성, 관계 소중히 하기, 공감, 배려, 돌봄, 존중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56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문항은 문항의 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내용타

당도 검증을 하였다. 가정교육과 교수와 협의하여 중복되거나 

의미가 유사한 문항을 제거하고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문항

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수정하여 총 40문항으

로 척도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관계형성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

로 점수화하였다. 부정문항(28, 29, 30, 31, 32, 33, 34번)은 역 

채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형성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결혼 가치관

‘결혼 가치관’은 결혼관, 결혼인식, 결혼이미지 등과 혼용

하여 사용되고 있다(Kim, 2009). 선행연구에서 결혼 가치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관(Kim & Lee, 1998; Kwon, 

2003; Lee, 2006; Lee, 2014)으로,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

구분
A(N=91) B(N=7)

N % N %

성별
남 0 0 0 0

여 91  100 7 100

이성교제 경험

없다. 63  69.2 6 85.7

1~2회 21  23.1 1 14.3

3회 이상 7 7.7 0 0

이성교제 기간

6개월 미만 17 60.7 1 1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7 25 0 0

1년 이상 4 14.2 0 0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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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Lee, 2006)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혼 가치관을 청소년들이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으로 미래 결혼경향성의 근거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ung 등(1997)이 개발하고, Lee(2006)가 수

정 재구성한 척도를 Kim(2009)이 재구성한 17개의 문항과 

Yoon(2006), Kim(2017)의 연구를 참고로 ‘청소년인 고등학생

들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숙한 결혼 가치관을 형성하여 미래

의 건강한 가족형성을 돕는다.’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

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가치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경기도에 

위치한 H고등학교 1학년 6개 학급 177명에 실시하여 미응답 

23명을 제외하고 설문에 응답한 154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가. 관계형성능력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성능력’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

다.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관계형성능력 측정 도구는 ‘의사

소통(18문항)’, ‘자기이해(9문항)’, ‘갈등해결(7문항)’, ‘공감(6

문항)’의 4개 요인으로 나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관계형성

능력 검사 전체의 Cronbach α값은 .977이었고, 하위영역 별로

는 의사소통 .980, 자기이해 .950, 갈등해결 .961, 공감 .949로 

매우 높았다.

나. 결혼 가치관

‘결혼 가치관’척도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설

문을 작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결혼은 한 번만 해야 한다.’와 ‘연애와 결혼은 일치해야 한다.’

와 같이 4개 문항이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재검토 후에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가치관’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 α 값은 .942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설문지는 <Table 5>와 같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차이를 보

기 위해 A그룹(충북 S고등학교)은 대응표본 T 검정(A Paired 

T-test)을,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은 B그룹(세종시 캠퍼스공동

교육과정)은 비모수검정의 방법으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6.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8년 7월 31일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의 IRB승인(승인번호: KNUE-2018-H-00227-1-2)을 받아 승

인에 따른 표준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학생과 보호자 1명으로

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

며 자료는 학문적으로만 활용됨을 안내하였고,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 윤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한 커플관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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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the number of questions)
Item content Cronbach α

관계

형성

능력

(40)

의사

소통

(18)

5. 나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편이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7.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잘 해결하는 편이다.

10.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다.

1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친근감을 느낀다.

13. 나는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욕구를 잘 깨닫는다.

14.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은 예민한 편이다.

15.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은 개방적이다.

16.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다.

19.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20.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공감하는 편이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22. 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격을 잘 파악한다.

23.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이면에 담긴 뜻 (속 뜻)을 잘 알아차린다.

2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잘 알아차린다.

25.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소한 변화를 잘 발견한다.

26. 나는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기분과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안다.

36.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

.980

자기

이해

(9)

1.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만족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 다른 사람은 나를 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

8.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를 이끌어간다.

9.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그것을 발전적으로 받아들인다.

11.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주는 편이다.

17. 나는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를 잘 이야기한다.

18.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950

갈등

해결

(7)

28.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면 짜증을 잘 낸다.*

29. 나는 갈등 상황이 생기면 당황한다.*

30. 나는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오랫동안 화가 나 있거나 토라져 있다.*

31. 나는 갈등상황이 만들어질 때 회피하려고 한다.*

32.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면 신경이 예민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33. 나는 친구와의 의견대립은 해결하기 힘들다.*

34. 나는 급작스러운 갈등은 조절하기 힘들다.*

.961

공감

(6)

27. 친구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준다.

35. 나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화내지 않고 그 문제에 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37.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8.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서 대화한다.

39. 나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용기(감동)를 주려고 노력한다.

40. 나는 친구가 칭찬해주면 고맙다는 표현(말, 행동 등)을 하는 편이다.

.949

결혼 

가치관

(8)

1. 결혼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2. 결혼은 외로움을 덜어준다.

3. 결혼은 좋은 것이다.

4.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5. 결혼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6. 결혼은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7. 결혼은 사람을 성숙시킨다.

8. 결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942

*표시된 문항은 역 문항임.

Table 5. Configuration of questionnair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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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16~24차시 실행한 후에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1. 관계형성능력의 변화

1) A그룹: S 고등학교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적용이 ‘관계

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정(A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관

계형성능력’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 척도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관계형성능력의 사전 사후 값을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전체 ‘관계형성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고등학생의 관계형성능력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있으

며, 특히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이해’와 ‘공감’영역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이해와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본 교육의 주제가 의사소

통과 갈등해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 설계되었고, 공감과 관

련한 내용 요소는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에서 부분적으로 포

함시켰으나 따로 주제로 구성하여 다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B그룹: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실행이 관계형

성능력의 하위요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모

수 통계분석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B 그룹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관계형성능력 전

체 점수는 3.69에서 4.04로 0.35점 높아졌다. 하위요인 별로는 

‘의사소통’, ‘자기이해’, ‘갈등해결’, ‘공감’의 모든 영역에서 

각각 0.38, 0.19, 0.42, 0.4점 상승하였으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구분

요소

사전 사후
Z p

Mean SD Mean SD

의사소통 3.77 0.36 4.15 0.36 -1.52 .128

자기이해 3.67 0.37 3.86 0.45 -1.21 .225

갈등해결 3.27 0.84 3.69 0.84 -.95 .343

공감 4.05 0.58 4.45 0.46 -1.36 .173

전체 3.69 .38 4.04 .426 -1.52 .128

Table 7. The change of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in group B N=7

구분

요소

사전 사후
t p

Mean SD Mean SD

의사소통 3.62 0.51 3.78 0.57 2.21* .03

자기이해 3.62 0.51 3.55 0.64 -1.05 .29

갈등해결 3.09 0.68 3.84 0.50 4.26*** .00

공 감 3.84 0.50 3.78 0.59 -.96 .34

전 체 3.54 0.43 3.70 0.45 -2.67** .01

*p<.05, **p<.01, ***p<.001

Table 6. The change of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in group A 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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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1) A그룹: S 고등학교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정(A 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A그룹

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40, p<.05). 즉, ‘건강한 커플

관계’교육의 실행이 고등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2) B그룹: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B 그룹의 경우,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S고등학교와 달리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9> 참고). 이는 사전검사에서 

S고등학교 학생들의 결혼가치관 평균이 2.83으로 낮은 점수

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들은 

3.50으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B그룹의 학생

들은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함에도 본 강좌를 신청할 정도로 

수업 전에 이미 사랑, 결혼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을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주간 두 개의 고등학교 

수업에 각각 실행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A그룹은 충북 

청주시 S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급 91명을 대상으로 16차시를 

실시했고, B그룹은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개 

반 수강생 7명을 대상으로 24차시 수업을 실행하였다.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단일 집단 사전⋅사후 실험 집단 설계

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 척도로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자료는 SPSS 

22.0에서 대응표본 t-test,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고등학생

들의 ‘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정(A 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A그룹(S

고등학교)은 ‘의사소통’, ‘갈등해결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관계형성능력’ 전체의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이 가정과의 교과

구분

요소

사전 사후
z p

Mean SD Mean SD

결혼 가치관 3.50 .35 3.48 .37 -.11 .92

Table 9.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in group B N=6

구분

요소

사전 사후
t p

Mean SD Mean SD

결혼 가치관 2.83 .63 3.02 .83 2.40* .02

*p<.05

Table 8.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in group A 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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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연구 대상자 수가 적었던 B그룹(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비모수 통계분석인 윌콕슨 부호-서

열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이해’, ‘갈등해결’, ‘공

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각각 0.38, 0.19, 0.42, 0.4점 상승하

였으며 전체 관계형성능력도 3.69에서 4.04로 0.35점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향상되었다.

둘째,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고등학생들의 ‘결혼 가치

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A그룹(S고등학교)은 수업 

후에 ‘결혼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

(t=2.40, p<.05). 그러나 B그룹(캠퍼스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결혼 가치관 점수가 3.50(M)에서 3.48(M)로 약간 낮아졌고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은 고등

학생들의 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특히 

‘관계형성능력’ 중에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영역에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갈등해결’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도 쉽게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해결’은 가

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몰라서 갈등이 심화되거

나 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고등학생의 갈등 조절이나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가정

과의 교과 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한 

커플관계’를 고교 학점제에 대비한 가정과 선택과목으로 적

극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관계형

성능력’의 하위 개념에 포함된 ‘의사소통’, ‘갈등해결’, ‘공감’, 

‘자기이해’는 OECD(2018)에서도 미래 역량으로 제시한 바 있

어 개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결혼 가치관’은 대상에 따라 A그룹은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고, B그룹은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는 

사전검사에서 A그룹 학생들은 결혼 가치관 점수가 낮은 수준

이었고, B그룹(캠퍼스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A

그룹 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공동교육

과정 수강생들의 경우 ‘관계’ 교육과 ‘사랑’, ‘심리학’ 등에 

관심이 많아 자발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한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커플관계 교육과 관련하여 

기대감이 높았으며,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

던 막연한 기대감과 비현실적인 인식이 성숙과 노력을 요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다소 현실적인 기대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높은 수업 만족도와 주제별 활동에도 불구

하고 결혼 가치관에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여대생들의 결

혼 가치관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교육의 효과도 미미

하다는 연구(Auh & Kim, 2013; Kim, 2017)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지금까지 가정과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교과역량

을 척도로 개발하여 활용한 연구는 없었고 사용된 척도도 대

부분 수업의 효과, 창의성, 인성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실행이 실제 교과역량을 함양하는지 여부에 관심

이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역량인 ‘관계형성’ 척도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살폈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 요소는 관계 소중히 하기, 존중, 공감

과 배려, 돌봄, 공동체 감수성 등이었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요소와 의미가 유사한 요소인 

만족감, 의사소통, 이해성, 세심함, 온정, 갈등해결,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경청, 타인이해, 배려 등의 요소를 추출한 후 

타당도 검증을 통해 관계형성능력 척도를 구성하였다. 총 40

개 문항으로 구성된 관계형성능력 측정 도구는 의사소통, 자

기이해, 갈등해결, 공감의 4개 요인으로 나뉘었고, 관계형성능

력 검사 전체의 Cronbach α값은 .977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과정과 수업을 실행한 후 교과 역량이 실

제로 함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과역량을 

개발하여 활용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관계형성능

력’ 외에 가정과의 다른 교과 역량에 대한 척도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서 실제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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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위해 제안했던 3개 학교 중 2개의 학교에서 교육과정

상의 문제나 교사의 사정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졌고, 실행 

가능하였던 학교가 여자고등학교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

하기 위한 대안으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 강좌를 개설했지

만 수강자가 모두 여학생이었고 수강자수가 적어 효과를 확인

하기에 제한점이 많았다. 따라서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효과

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학을 목적으로 한 학생

들이 재학하는 곳이므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

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과는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실행을 

통해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상세화하

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에 제시된 가정과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의 척도를 개발하

여 효과를 살폈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형성능력 뿐 아니라 

생활자립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의 척도 개발을 통해 교육

과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통해 가정교과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관련 연구들이 

어느 정도 교과역량을 함양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계

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역량이

나 가치관은 수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후

속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뿐 아니라 추후 검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과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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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이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을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8주간 두 개의 고등학교 

수업에 각각 실행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은 가정과의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A그룹(S

고등학교)은 ‘의사소통’, ‘갈등해결’ 영역과 ‘관계형성능력’ 전체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인원수가 

적어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실시한 B그룹(세종시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은 ‘관계형성능력’의 전체 및 하위 영역(의사소통, 

자기이해, 갈등해결, 공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향상되었다.

둘째,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은 고등학생의 결혼 가치관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그룹(S고등학교)

에서는 ‘결혼 가치관’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지만, B그룹(세종시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은 고등학생들이 건강한 커플관계 형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

여 깊이 있게 탐구해 봄으로써 가정과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을 함양하고 결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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